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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신석기 유적지: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등 주로 강가와 

해안가에서 발견된다

①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

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의 남경 유

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잡곡류

(벼농사(X), 조, 피, 수수의 잡곡류 경작)가 

이미 신석기 시대에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

다. 

② 양양 오산리: 덧띠토기, 눌러찍은무늬토

기 등 신석기 초기 토기와 사람 얼굴 조각

이 나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예술에 관한 

흥미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③ 서울 암사동: 신석기 집터와 바닥이 뾰

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왔으며 돌도

끼, 그물추, 불에 탄 도토리 등이 출토되었

다. 

④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패총)와 토기류

(빗살문늬토기)와 치레걸이가 나온 것이 특

징이다.

* 통영 연대도 패총에서 한국 신석기시대의 

전기(全期)를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인 덧무

늬토기와 무덤 구조를 알려 주는 돌무지 시

설과 여러 몸체 분의 사람 뼈가 나왔다.인

골(人骨)이 함께 나왔다  

⑤ 제주 고산리 유적: 후기 구석기 최말기 

세석인 문화의 전통 속에서, 뗀석기, 덧무늬 

토기 및 각종 박편 양면 가공 석기 조성을 

보이면서 저화도의 원시형 고토기인 식물성 

섬유질 토기(고산리식 토기)를 사용한 한국 

초기 신석기 문화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

다.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2 -

정답: ④

* 옥저: 제시된 자료는 민며느리제이고 함

경남도 지역에 위치하였다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

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옥

저는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

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

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

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① 몽고의 2차 침입(1232) 때에 김윤후는 

민병과 승군을 이끌고 처인성(경기 용인)에

서 몽골 장수 살리타(撒禮塔)의 군대를 물

리쳤고, 몽골의 5차 침입(1253) 때에는 충

주성에서 관민을 이끌고 예쿠(也窟)의 몽골

군을 격퇴하였다.

② 정안국의 위치: 발해의 유민이 세운 국

가이고 압록강 중. 하류 유역(평북)에 위치

하였다.

③ 강동 6주의 위치: 압록강 하류 부근(평

북)

④ 쌍성총관부의 위치: 철령 이북(화주), 즉 

함경남도 지역 대부분을 말한다

⑤ 거문도는 전남 남해안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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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의 세력 범위 

•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

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들을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

은 비파형 동검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

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 미송

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탁자식)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전기 고조선). 

             

① 한 군현 설치: 고조선 멸망(b.c 108) 이

후

② 위만 왕조(b.c 194 이후)의 고조선은 철

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

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④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

몽이 부여의 지배 계급 내의 분열, 대립 과

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b.c 37). 초기에는 압

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 

지방에 자리잡았는데 점차 한군현과 항쟁하

며 발전해 나갔다. 

⑤ 고조선 사회의 변동(漢과의 전쟁 중 조

선상 역계경의 남하 등)과 멸망에 따라 대

거 남하해 오는 유이민에 의하여 새로운 문

화가 보급되어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사

회가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마한, 변

한, 진한의 연맹체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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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학 용어

반월형석도(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에 곡시

의 이삭을 자르는 도구 

방추차(가락바퀴): 신석기 시대에 솜이나 털 

따위의 섬유를 자아서 실을 잣는 데 쓰는 

가락에 끼워 그 회전을 돕는 바퀴. 가락바

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

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입석(선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

대에 길쭉한 자연석이나 그 일부를 가공한 

큰 돌을 어떤 믿음의 대상물이나 특수 목적

을 가지고 세운 돌기둥 유적.

(나) 연도(널길): 굴식돌방무덤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분(古墳)의 입구에서 널방[玄

室]에 이르는 통로

(다) 옹관묘(독무덤): 철기 시대에 유행했던 

크고 작은 항아리 또는 독 두 개를 맞붙여

서 관으로 쓰는 무덤 양식. 영산강 유역 등 

한반도 남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라) 유구석부(홈자귀): 청동기에서 서기 전

후 철기 시대에 유행했던 가자형 자루에 묶

어 쓰도록 홈을 파놓은 자귀의 일종.

(마)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

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무덤. 

많은 껴묻거리가 도굴되기 힘든 구조 속에

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⑤ 돌무지무덤은 적석총(積石塚)이다.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5 -

정답: ④

* 고구려의 고추가: 고구려 왕족층

고추가는 왕족 관직(4등급). 고구려의 5부 

중 왕을 배출한 계루부의 대가(大加), 전왕

족인 소노부의 적통대인(嫡統大人: 부족장), 

왕비족인 절노부의 대가를 칭하는 말이었

다. 따라서 이 칭호를 사용한 계루부·소노

부·절노부는 5부족 중에서도 가장 우세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에 따라 4세기 이후에는 각 부의 세

력이 약화되면서 왕실 내의 제한된 범위에

만 고추가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① 상가(1등급): 상가는 그 명칭이 加를 영

도한다는 뜻으로 제가세력을 대표하고 통솔

하는 제가회의(諸加會議)의 의장으로 추정

된다.

② 대로(2등급): 대로는 패자와 교치되는 

관등인데,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로 정비되

는 과정에서 패자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성

립한 관등이었다. 그러나, 대로는《삼국사

기》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후기의 최고 관등인 大對盧가 대로

에서 분화된 관등임을 고려하면 초기 관등

조직에서도 최상위 관등으로서 대로의 존재

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패자(3등급): 나부의 최고 유력자들을 

편제한 관등으로 左右輔 · 國相 · 中畏大夫 

등 최고위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 아울

러 패자는 나부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외전

쟁에 나서는 등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

다.

⑤ 우태(6등급): 친족집단의 장들이 지녔던 

일반적 칭호가 官名化한 것으로, 곧 나부의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기본적인 관등으로 기

능하였다. 위계상 패자나 대주부보다 아래

이지만, 주요직인 중외대부나 국상에 나아

갈 수 있는 관등으로서 패자 · 주부와 더불

어 당시 제가 세력의 상층부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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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지방관(수령)중 외관.경관직 판별 

<수령의 7가지 임무: 수령 7사(守令七事)>

1. 농사철에 알맞게 씨를 뿌릴 것 (농상성:

農桑盛)

 

2. 유생을 모아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글

짓기를 시험해 유학 및 문학에 정진하도록 

할 것 (학교흥:學校興)

3. 법을 잘 지켜 민에게 올바름을 보여줄 

것 (사송간:詞訟簡) 

4. 용모를 잘 관찰해 간사스럽고 교활한 사

람을 찾아내어 없앨 (간활식:奸猾息)

5. 때맞춰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

히 밝힐 것.(군정수:軍政修) 

6.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이 스스

로 모여들게 할 것(호구증:戶口增) 

7.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부

역균:賦役均)

㉠, ㉢: 외관(지방관)에는 각 도의 관찰사

(종 2품)와 산하 부의 부윤(도의 감영이 있

는 곳), 대도호부사(정 3품), 도호부사(종 3

품), 목의 목사(정 3품), 군의 군수(종 4품), 

현의 현령(종 5품), 현감(종 6품)이 있다

㉡, ㉣: 수도의 장인 판윤(정 2품)과 주변 

지역(개성.강화.수원,광주)의 장인 유수(정 2

품 또는 종 2품)는 성격은 지방관이지만 경

관직(京官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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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인의 의관

좌측 그림(무용총 수렵도): 고구려인들은 상

투에 소골(절풍)을 썼고 그 위에 새 깃털이 

꽂혀있다(조우관). 모자의 형태는 위는 뾰족

하고 가운데는 둥글며 아래쪽에는 끈을 연

결하던 구멍이 뚫려 있다. 밑이 굴곡이 져 

정수리에 살짝 덮어썼던 것으로 보인다.

우측 그림(안악 3호분 귀족도): 백라관(왕이

나 고관대작이 쓰던 모자)을 쓴 귀족

• 고구려의 의복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

어진다. 첫째는 두루마기와 저고리, 둘째는 

바지, 셋째는 치마이다.

 고구려 두루마기와 저고리의 특징은 주로 

왼쪽으로 여미며(좌매임), 허리띠로 묶는 것

이다.  깃 모양은 대개 직선 형태를 띄고 

있으며, 소매는 좁고 긴 것이 많으나, 폭이 

넓은 것도 있다. 소매 끝과 깃, 섶 등에는 

선을 넣기도 했는데 흑색, 홍색, 청색, 백

색, 황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었다. 저

고리는 대개 엉덩이를 반 이상 덮을 정도로 

긴 편이다. 겉옷 중에 무릎 아래까지 내려

오는 긴 옷들은 의식 복장을 제외하면 왕의 

경우는 금테를 둘렀고, 대신들은 금테와 은

테를 섞어 둘렀다고 한다.

① 소골은 고구려에서 사인급(士人級) 이상

의 남자들이 쓰던 절풍건(折風巾)의 하나이

다. '소(蘇)'는 솟[高], '골(骨)'은 갈[冠]의 

사음(寫音)으로, '솟은 갓'이라는 뜻이다. 자

줏빛 천으로 만들어 금 ·은으로 장식하였고, 

벼슬한 사람은 양쪽에 새깃을 꽂았다. 즉 

신분이 높을수록 많은 새깃을 꽂았다. 

② 幘(책)은 두건 형태의 모자로서 그 위에 

새깃을 꽂을 수 없다.

③ 저고리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늘날과 

반대인 왼쪽으로 매여 있다.

⑤ 고대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실내에서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방한용이 아님). 소

매가 넓고 길이가 긴 중국식의 형태로 한나

라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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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의 중국에 대한 주체성(동북공정 반

박)

     

제시된 자료는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발해사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보지 않고, 

말갈 정권으로 파악하고, 발해군왕으로 책

봉하여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는 고구

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계승하

였으며 고려 국왕임을 표방한 점과, 당에 

대한 조공과 책봉은 외교 행위를 한 것 뿐

이며, 황제를 자칭하였고, 거의 모든 왕들이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였음을 통해서 자

주국임을 알 수 있다.

                       

㉠ 자료의 내용만 보면 제 3자가 보기에 대

조영은 우리 민족이 아닌 속말 말갈의 왕으

로 보여질 수 있다.

㉡ 연호를 사용함은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보여준다.

㉢ 중국과의 교류 정도 속에서 문화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주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

다.

㉣ 당의 빈공과 과거 시험은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 과거 시험이므로 이는 발해가 중국

의 속국이 아니라 제 3국으로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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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삼국의 한강 유역 쟁탈 과정에서의 기념

비

중원고구려비: 장수왕 69년(481)경에 고구

려의 남하 정책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423년 설도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단양 적성비: 진흥왕 때인 551년 전후에 건

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적성 점령에 대한 포

상과 그 지역에 대한 대민 회유의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를 통해 신라가 한강 상류가

지 장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산비: 진흥왕 때인 568년 경 건립된 것

으로 추정되는 순행비로 신라가 한강 하류

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무학 

대사의 비로 알려졌다가 김정희의 고증에 

의해 사실이 알려졌다.

② 신라와 고구려와의 동맹 관계는 중원고

구려비 하나만 해당되며, 광개토대왕릉 비

문의 내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③ 이들 비문에 불교적인 내용은 없다

④ 도교와 관련 있는 유물, 유적으로는 고

구려의 사신도와 백제의 금동대향로, 산수

무늬 벽돌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문으

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백제의 

사택지적비가 있다.

⑤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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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신라 연표와 상.중.하대의 특징 

마립간 호칭 사용(356, 내물왕)

집사부 설치(651, 진덕여왕)

96각간의 난(768, 혜공왕)

신라 멸망(935, 경순왕)

 

(가) 내물왕∼진덕여왕: 주로 상대라 볼 수 

있고, 내물왕 때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

습하고 중앙집권의 기초를 이루었고, 법흥

왕 때에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조직하는 

중앙집권을 완성하였다. 진평왕에서 진덕여

왕의 시기에는 성골이 왕위를 독점하던 시

기이다. 

(나) 무열왕∼혜공왕: 중대의 시기이고, 성

골 왕통이 끝나고 무열왕계 왕실이 이어지

던 시기이다.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상

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 대체로 삼국을 

통일하고 전제 왕권이 확립되어 문화의 황

금기를 이룬 시기와 일치한다. 

(다) 선덕왕∼경순왕: 하대의 시기이고 왕위 

쟁탈전 속에서 무열왕계 왕실이 끊어지고 

내물왕계 진골 왕실이 성립되었으며 말기에

는 박씨 왕도 재등장할 만큼 왕권이 약화된 

시기이다. 중앙 정치의 혼란으로 지방에 대

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호족·해상 세력이 등

장하며 멸망에 이르는 시기이다. 

① 520년 법흥왕 때에 율령 반포, 관등 조

직, 공복 제정을 하여 중앙집권을 완성하였

다.

④ 신문왕 대에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⑤ 하대에는 개인적이고 사색적.실천적인 

선종이 유행하였고 호족들과 연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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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통일 신라 시대 상류층의 생활상

안압지 출토 주사위(酒令具): 8세기 통일 

신라 시대로 추정되며 당시 상류층의 음주 

놀이 문화를 알 수 있다. 

통일이 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이전보다 풍

족한 경제 기반을 가졌다. 왕실은 삼국의 

경쟁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땅을 자신의 소

유로 만들고, 국가의 수입 중 일부를 왕실

의 수입으로 삼았다.

 귀족은 식읍과 녹읍을 통하여 그 지역의 

농민을 지배하여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귀족은 국가에서 준 

토지와 곡물 이외에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 섬도 가지고 있었다.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업도 수입원의 하나였다. 귀족은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그릇, 귀금속 등 사치품을 사용하였다. 

당시 귀족은 당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으며, 경주 근처에 호화스러운 별장

을 짓고 살았다. 

① 경당: 고구려의 지방 민간 교육기관, 서

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술도 학습하였다.

② 담로: 백제 무령왕 때 설치한 특수행정

기구, 총 22개이며 왕족을 파견하였다.

③ 독서 삼품과: 통일 신라 원성왕 때 설치

한 관리 임용 제도의 하나로 유교적 독서 

소양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임용하였으

나 골품 귀족 사회의 한계로 실패하였다.

④ 중정대: 발해의 감찰 기구.

⑤ 강동 6주: 거란의 1차 침입(993, 고려 

성종 때) 당시 서희의 외교로 확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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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통일 신라 시기의 건축물

출전: 제망매가는 통일신라시기의 승려 월

명사(8C 중반 경덕왕 때 승려)가 지은 대표

적인 향가이다. 

통일 신라의 궁궐과 가옥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사원을 

많이 축조했는데, 그 중에서 8세기 중엽에 

세운 불국사와 석굴암이 통일 신라의 사원 

건축을 대표한다.

① 익산 미륵사지 5층 석탑: 백제 무왕의 

재위기간 중인 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

은 백제 석탑의 소위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

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

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③ 보은 법주사 팔상전: 17세기의 건축으로

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

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

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④ 예산 수덕사 대웅전: 13세기 이후의 고

려의 배흘림 주심포 양식으로 영주 부삭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대표

적인 건물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을 보이는 목조건축이

다.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랜된 

건물이다(1308).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 18호로 

지정된 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건물이다. 부석사의 본전으로서 

676년(신라 문무왕 16)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으나 1916년의 해체, 수리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1376

년(고려 우왕 2) 중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13 -

정답: ②

*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 당시의 역사관(13

세기, 민족적.자주적):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중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천제의 자손인 고구

려 건국의 영웅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

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

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그의 문집 <동국이상국집>(1241)에 실려

있는데, 많은 시 중에서도 특히 서사시 <동

명왕편>은 오언 282구에 이르는 장편으로

서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민간의 전승 

고구려 건국 신화를 웅장하게 서술하였고, 

구삼국사(舊三國史)의 존재와 내용 일부, 팔

만대장경의 판각 연혁, 금속활자의 사용 사

실(상정고금예문) 등 귀중한 역사 사실도 

많이 실려 있다.

                          

㉠ 동명왕편에는 천손 사상이 나와 있다(동

명왕이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 

㉡ 몽고의 침입 당시의 위기 상황은 맞지만 

민족의 공동 시조인 단군에서 찾지는 않고 

고구려 동명왕에서 찾고 있다

㉢ 주몽 설화를 서사시 형식으로 재구성 한 

것으로 자주성을 볼 수 있다 

 

㉣ 고구려 계승 의식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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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고려의 분사제도

    

서경은 고조선·고구려의 구도(舊都)로서 군

사적 요지인 동시에 유서 깊은 문화 도시였

으나, 고려 건국 초기에는 크게 황폐되어 

인구가 적고 토착 세력도 거의 없어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기에 적합한 데다가, 신라 

말기의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태조가 숭상하

게 되어 그 영향으로 서경에 개경의 관아를 

모방하여 분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른 서경으로의 사민(徙民), 이궁(離

宮)의 건설 등으로 서경은 개경과 규모가 

거의 같은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는 

922년(태조 5)~1116년(예종 11)까지 거의 

2세기에 걸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태조 이래의 서경 중시 정책은 인

종 때 이르러 서경 천도운동과, 이로 인하

여 일어난 묘청 반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 묘청의 난은 서경세력의 몰락을 가져왔

고, 그 영향은 이듬해 제도상으로 나타나 

유수(留守)·감군(監軍)·분사어사(分司御史) 

등 중앙에서 파견한 관원 외의 이전 직제는 

모두 없애고 문종 때 서경 관하에 두었던 

경기 4도도 해체하였다

㉢ 분사는 삼경(개경, 서경, 동경(->남경)) 

중에서 서경에만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설치

되어 있고 군, 현의 상급기구인 5도의 역할

과는 전혀 무관하다   

              

㉣ 서경은 무신 정권기에 조위총(서경유수)

의 난이 일어난 지역이고, 이 후 서경의 독

립성은 상실되고 그 지위는 하락됨으로써 

오랫동안 개경 정부와 대등했던 서경의 행

정기구는 토관직으로 변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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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과전법 제정 당시인 고려 말의 토지 상황 

(1391) 

고려시대의 토지체계, 재정운영 체계의 특

징은 국가에 조세를 내는 토지인 공전(公

田)과 조세가 개인이나 각 기관에 귀속되는 

사전(私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

려시대 재정과 경제 운영은 바로 이들 토지

에서 나오는 조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고려시대의 특징적 토지제도인 전시과 

제도는 위의 토지 가운데 사전에 해당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서 사전

은 수조권이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세입위임지(歲入委任地)라 하며, 이

에 비해 공전은 수조권이 국가에 있었으므

로 국가세입지(國家歲入地)라고 한다. 

국가세입지로부터 들어온 조세는 좌창과 우

창에서 관리하였다. 우창에 소속된 10만결

의 토지의 조세는 주로 중앙정부가 직접 사

용하는 경비에 사용되었고 일반 관리들의 

녹봉(祿俸)은 좌창에 소속된 토지의 조세로

서 충당되었다. 이러한 국가세입지, 즉 공전

의 토대는 주로 민전(民田)이었는데, 관리들

의 개인 소유지도 포함되지만 일반 민의 소

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전이라 하였

다. 이러한 국가세입지는 전체 토지의 40퍼

센트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사전인 세입위임지의 운영

방식에 고려시대 제정운영과 경제구조의 특

징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사전 17만결은 수조권이 개인이나 기관

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세입위임지(歲入委任

地)이므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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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지상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이 시는 이별의 정한(情恨)을 담은 정지상

의 ‘송인(送人)’이라는 한시이고, 묘청의 난 

중 서경파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후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일천년대 제일대사

건’(북진정책 좌절)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

다.

       

                    

① 만적의 난: 노비 신분 해방 운동의 봉기 

중에서 “王侯將相 寧有種乎?”

③ 정몽주: 온건파 사대부, 단심가 중 “向主

一片丹心  寧有改理與之”

④ 윤봉길: “丈夫出家生不還”  

       

⑤ 남이 장군: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飮

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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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고려 어사대, 낭사의 역할: 대간 기능(감

찰, 간쟁,서경,봉박의 언론.비판 기능)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

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

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즉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

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

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⑤ 도당(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본래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

추원의 고관들이 모인 귀족회의로서 국방문

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

추 회의).

 그러나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중서

문하성과 중추원 양부의 재추 전원으로 구

성되고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

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

게 되었다. 도당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제 도병마사가 재추로 구성된 중앙의 최고

기구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상설 

기구). 

 이러한 변화는 원의 간섭기 이후 도병마사

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며(1279), 그 구성

원에서 재추의 수가 증가하고 직접 직사자

가 아닌 재추 상의와 삼사까지 포함하여 

70~80명으로 구성되는, 즉 중서문하성(재

상부와 언간부), 중추원(추부와 승선부), 재

정 삼사로 확대되어 귀족 연합 정치의 성격

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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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고려의 지방 장관 안찰사 

안찰사: 5도 양계 중 5도(일반 행정 구역)

의 장관이다. 주된 일은 각 도의 주현을 순

안(巡按)하면서 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는 일, 민생의 질고(疾苦)를 묻

는 일, 형옥의 심치(審治), 조부(租賦)의 수

납, 군사적 기능 등을  맡았다.

              

그러나 도의 장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

었는데, 외직이 아니고 경직이라 시무 기구

도 없고, 5~6품의 미관직이며, 춘추로 6개

월의 짧은 임기 때문이다.

          

② 조선의 관찰사와 기능이 유사하나 상피

제는 없음

⑤ 안찰사는 주현의 수령을 통할하여 중앙 

정부와 연결하는 중간 기구의 위치에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 행정관이면

서도 그 관품이 보통 5품 내지 6품으로 낮

았고, 전임관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6개월 만에 교대하므로 임

기가 짧았으므로 최고의 외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고려 때에는 주현(主縣)과 속현(屬

縣) 제도로 지방을 통제하였는데, 주현 중

에서도 중심이 되는 대읍(大邑)의 수령을 

계수관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속현을 관장

하면서 지방행정의 실제적인 중심단위로서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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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사제: 재상 중심

              왕권 약화
세종~단종

6조직계제: 의정부 무력화

           왕권 강화
태종, 세조

정답: ⑤

* 조선 초기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 세종 때에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는 의정

부에서 논의한 다음, 합의된 사항을 국왕에

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인 의정부 서사제

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게 되었

다.

• 수양 대군으로서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

여 통치 체제를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로 고쳤

다.

⑤ 세조 때에 6조직계제를 통하여 6조의 

권한이 의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지 왕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

려 세조는 자신의 활동을 견제하는 집현전

을 없애고 경연도 열지 않았으며, 태종 이

후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던 종친들을 등용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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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역대 음악의 발달 

(가) 삼국의 음악가로는 신라의 백결 선생,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의 우륵이 유명하다. 

백결 선생은 방아타령을 지어 가난한 아내

를 위로했고, 왕산악은 진의 칠현금을 개량

하여 거문고를 만들고 악곡을 지었다. 우륵

은 가야금을 만들고 12 악곡을 지었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해져 우리 음악 발전에 크

게 기여하였다.

(나)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

유 음악이 당악(고려 초기에 도입)의 영향

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민중

의 속요와 어울려 수많은 곡을 낳았다. 동

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

다. 악기는 전래의 우리 악기에 송의 악기

가 수입되어 약 40 종이나 되었다고 한다.

         

(다) 조선 시대에는 음악을 백성을 교화하

는 수단으로 여겼고, 국가의 각종 의례와 

밀접히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요시하였다. 

세종은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 하거나 만들

게 하였고, 스스로 여민락 등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

간보를 창안하였다. 아울러 악곡과 악보를 

정리하게 하고 아악을 체계화함으로써 아악

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라) 고려 후기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직설

적으로 묘사한 속악인 남녀상열지사가 유행

하였다. 작품으로는 쌍화점, 이상곡, 만전춘 

등이 있다.         

(마) 조선 후기에는 음악에 있어서도 새로

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음악의 향유층이 확

대됨에 따라, 성격이 다른 음악이 다양하게 

나타나 발전하였다. 양반층은 종래의 가곡, 

시조를 애창하였고, 서민은 민요를 즐겨 불

렀다. 이와 함께 상업의 성황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음악은 전

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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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선의 토지 제도 과전과 민전 

(가) 과전: 모든 문무 관료에게 주어진 수조

권 지급 토지

(나) 민전: 개인의 사유지로 매매.상속.증여

가 가능. 그러나 과전이 선포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수조권자인 관료에게 1/10에게 조

를 지급해야한다.

① 병작반수(1/2 수조)는 과전이 아닌 사전

에 적용된다.

② 과전은 농민이 국가에 1/2를 바치는 것

이 아니라 수조권자(관리)에게 1/10을 바치

는 것이다   

     

④ 과전의 대상지인 민전의 소유권은 소유 

농민(전객)에게 귀속되지만 1/10의 조를 수

조권을 갖은 관리(전객)에게 바쳐야 한다. 

             

⑤ ‘상상등전’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 

6등법이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세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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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강화도 지역의 역사 

① 몽골의 2차 침입(1232) 당시 무신 정권

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

면서 저항하였다

②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

전을 계획하고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③ 병자호란(1636) 일어나자 왕자.비빈은 

강화도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

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

다.

④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

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그

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

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

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⑤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절 일어난 병인양

요(1866), 신미양요(1871)는 모두 프랑스와 

미국이 강화도로 침공해왔으며, 격전지인 

정족산성, 광성보 등은 모두 강화도에 소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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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선 전기 사회상(민원.상소 제도, 여성의  

지위와 상속 제도 등)

신문고: 조선 초기에 상소 ·고발하는 제도

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抗告) 

·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

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

直廳)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

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

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

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

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吏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

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

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

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

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

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② 조선 시대 신참 관원이 선배 관원들 앞

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호된 통과의례로 면신

례(免新禮)라 하였다.

④, 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

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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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 부도(승탑) 유행

• 힌트: 경전 몰두 비판 -> 선종(개인적 사

색, 실천 중시)

• 신라 말에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

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

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당에서 도의의 귀국(821)으로 선종이 도입

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

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

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예: 쌍

봉사 철감선사 승탑,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연곡사 동부도 등))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

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

어나 이 시기의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 이

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

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①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

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

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

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②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신라 말: 문성왕, 

844년)

③ 통일신라 시대에 건축된 불국사 3층 석

탑(신라 중대: 경덕왕)은 복잡하고 단순한 

좌우 누각의 비대칭은 간소하고 날씬하다

④ 불국사 석등과 법주사 쌍사자 석등(신라 

중대: 성덕왕)은 단아하면서도 균형잡힌 걸

작으로 꼽힌다.

⑤ 삼국 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78

호)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

륵보살 반가상(국보 83호)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후자는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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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후기 정치 동향 (붕당정치의 전개) 

(가) 선조~광해군 (동서 분당과 북인 집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후,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

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

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나) 인조~현종 (서인과 남인의 정쟁)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

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

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

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

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다) 숙종~경종 (환국정치와 소론 집권)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

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

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종 때에는 서인 중 온건파인 소론이 

일시 집권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았다.

                        

(라) 영조~정조 (탕평 시기: 정치적 균형)

영조의 완론 탕평(but, 노론 중심), 정조의 

준론 탕평(but, 노론 시파, 남인 등 소외 세

력 중용) 등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집권과 붕당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마) 세도 정치: 순조~철종

영.정조 대의 강력한 왕권에 의해 무너진 

붕당의 공백을 오히려 외척 등 세도 가문이 

흡수하고 왕권이 약화되고, 민생이 크게 흔

들렸다.

④ 장례 예법 등의 전례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인 것은 예송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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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조선 후기의 문화적 경향: 실학과 서민문

화의 발전 

•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

시한 실학자들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하

여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 제도를 비롯한 각

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 하였다. 이 실학자

들을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한다. 이들은 공

통적으로 농민 생활의 안정(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 조선 후기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

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

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

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구체적으로 반

영한 것은 문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면서 나

타난 현상이었다.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은 서얼에 대

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응징을 통한 

이상 사회의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

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 꼽히는 춘향전은 신

분 차별의 비합리성을 나타내었다. 이 밖에

도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못된 용왕을 골려 주는 토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왕비가 된 심

청, 불합리한 가족 관계에서 희생된 장화·홍

련 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민은 자신과 사

회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

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

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

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

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

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⑤ 순수 백자는 조선 중기(16세기) 발달하

였는데,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

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널

리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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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선의 정궁과 이궁 등

조선 시대의 궁궐은 크게 정궁, 이궁, 행궁, 

별관으로 나뉜다. 

1. 정궁: 정궁은 수도 중앙의 기본궁으로 

경복궁이 당시의 정궁에 해당한다. 

2. 이궁: 이궁은 별궁의 기능을 수행하는

 궁으로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

이었다. 

3. 행궁: 행궁은 왕이 거동하실 때 일정기

간씩 머무는 지방에 있는 궁으로 수원 행

궁, 남한산성 행궁, 북한산성 행궁, 강화도 

행궁, 평양 행궁 등 

4. 별관: 별관은 지방에 행차할 때 왕실에

서 임시로 이용하는 건물로 충주 별관, 이

주 별관, 나주 별관이 이에 해당한다. 

궁궐은 국가 최고의 상징적 건물이었기 때

문에 막대한 재정과 기술을 투자해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짓게 되며 돌하나, 나무 

하나에도 지극한 정성을 들여 다듬고 쌓아 

올렸다. 

㉡ 정문 광화문과 좌우에 종묘.사직이 있다

㉢ 근정전은 왕과 신하의 집전실이다

㉣ 교태전은 경복궁 중앙에 있음(중전), 왕

비의 침전

<그 외 경복궁 내 주요 건물>

강녕전: 경복궁 안에 있던 왕의 침전

경회루: 외국 사신의 접대와 연회를 베풀던  

        곳

사정전: 정전(正殿)인 근정전 뒤에 있는 편

전(便殿)으로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

사를 보던 건물(집무실)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28 -

정답: ③ 

* 양반의 가옥 구조

안채: 집안의 주인마님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으로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

사랑채: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

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

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

사당자리: 중상류의 주택에는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라는 의례 공

간을 마련

행랑채: 하인들이 기거하거나 곡식 등을 저

장해두는 창고. 대문간 옆에 있다.

별당자리: 규모가 있는 집안의 가옥에는 별

당이 집의 뒤, 안채의 뒷쪽에 자리. 결혼전

의 딸들이 기거하는 별당은 "초당"으로 불

리웠으며 또한 결혼전의 남자 아이들의 글

공부를 위해 "서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도 있었다. 

② 사당이 그 예이다

③ 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내부에도 구획이 

되어있어 폐쇄적

④ 성리학적 기본윤리는 여자는 안, 남자는 

바깥이고 집도 그러한 구조이다

⑤ 안채의 아녀자들이 사랑채의 남자 손님 

접대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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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조선 후기 대동법(방납의 폐단 해결, 공

납의 전세화)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

곡으로 통일하여 징수, 과세의 기준도 종전

의 가호(家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두(斗)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

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

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布)나 전(錢)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전담기관으로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

고,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종에 따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

을 받아 각 궁방과 관청에 공급했다(→ 선

혜청). 따라서 공물의 조달은 선혜청으로 

일원화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

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

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었

다

③ 대동미(세) 징수를 선혜청으로 일원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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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선 후기 문화 현상: ‘고추’는 조선 후기

에 들어옴

                      

① 고려 후기에는 수필 형식의 패관문학이 

유행하였다. 파한집(이인로), 보한집(최자), 

백운소설(이규보), 역옹패설(이제현)이 대표

적이다.

② 조선 후기 자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

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

였다.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

로 다채로웠는데, 제기와 문방구 등 생활 

용품이 많았다. 형태와 문양이 어울려 우리

의 독특하고 준수한 세련미를 풍겼다

* 분청사기(조선 초기) -> 순수백자(조선  

중기) -> 청화백자(조선 후기) 

 

③ 고려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지눌의 수선

사 결사와 강진 만덕사(백련사)에 근거를 

둔 요세의 백련 결사가 유명하다

 

④ 고려 시대에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

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⑤ 고려가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히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

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

골식 복장, 몽골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

으로 널리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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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선 후기 민화: ①, ②, ③, ⑤

• 조선 후기에는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

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

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

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 16세기(조선 중기)에는 15세기의 전통을 

토대로 다양한 화풍이 발달하였다. 강한 필

치의 산수화를 이어 가기도 하고, 선비의 

정신 세계를 사군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④ 유덕장의 묵죽도로 추정 

유덕장(1694~1774)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

서, 묵화로 대를 잘 그려 이정·신위와 더불

어 조선 3대 묵죽화가로 일컬어진다. 이정

의 묵죽화 양식을 이어받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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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시대별 중국에 대한 역사 인식: 

(가) 조선 초기 기자 조선 강조(서거정의 

동문선에 나타난 사관): 조선 초기에는 비

록 국호가 조선이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들지만, 중국에서 도래하여 조선의 국왕

이 되어 예의법도를 전파했다는 기자를 교

화지군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후일 

주로 존화주의적 성리학자들에게 신봉되었

다.

                       

(나) 조선 후기 존화(중화)사상 탈피 경향

(성호 이익의 역사관): 

화이의 차별을 부정하였고, 서양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보고 나서 중국도 대지 중 한 

조각 땅이라고 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서 완전히 탈피하고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제자인 안정복에게 이어

졌다. 

                        

(다) 조선 후기 존화(중화)사상 탈피 경향

(안정복의 역사관): 

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볼 수 있는 경

향으로 종래의 중국적 사관에서 벗어나 단

군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사의 상한

을 올려 잡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모호

하던 사실을 규명하였고, 외적의 침략에 항

거한 장수들을 내세워 민족의 활기를 찾으

려고 하였다

⑤ 안정복은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

게 견주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단군 

-> 기자 -> 삼한 -> 삼국(무통시대) -> 

통일신라 -> 고려로 체계화하며 독자적 정

통론을 주장하고 있다(삼한 정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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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백두산 정계비 내용 

청과 조선 사이의 간도를 둘러싼 영유권을 

결정한 비문, 주된 내용은 ‘서위압록 동위토

문’ 즉 양국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숙종: 1712)

① 중원 고구려비 내용: 고구려 대왕과 신

라  매금이 힌트. 고구려와 신라의 왕이 만

나 세세토록 형제 관계를 원한다는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을 볼 수 있다.

② 척화비 내용: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

매국”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싸우

지 않는다면 이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

다라는 내용이다 

④ 사택지적비 내용: 사택지적(砂宅智積)이 

힌트. 귀족 사택지적이 인생의 덧없음을 노

래한 도교 또는 불교적 시가

⑤ 광개토대왕비문 중 신묘년(400)의 신라 

원군 내용: 백잔(百殘)이 힌트인데 이는 백

제잔적(百濟殘敵)이라는 뜻으로 백제를 업

신여기는 어구이다. 396년(영락 6) 고구려

에 항복하며 영원한 노객 맹세를 했던 백제

가 일본(가야 연합)과 화통하여 왜구가 신

라를 쳐들어오자 군사 5만을 보내어 무찌르

게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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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개항기 무역구조

강화도 조약(1876) 이후 일본 상인은 일

확천금을 노리며 조선에 적극 진출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 치외법권, 무관세, 일본 화

폐 사용 등의 특권을 누리며 약탈 무역을 

행하였다.

개항 초기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부근에

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개항장 10리 이

내). 따라서 무역은 개항장의 조선인 객주

와 여각, 거간 및 보부상들이 중개하는 거

류지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선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영국산 면제품

을 수입하고 쌀, 콩, 쇠가죽, 귀금속 등을 

수출하였다.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유

입되면서 조선의 면포 수공업자는 물론 가

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도 큰 타

격을 받았다.

일본 상인들은 일본에 비해 값싼 조선 쌀

을 수입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들은 

조선 농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기도 전에 곡물 대금을 미리 지

불하거나(입도선매), 곡물을 담보로 높은 이

자의 돈을 빌려 준 다음 가을에 곡식으로 

상환받기도 하였다. 

조선의 곡물 수출은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시키고 쌀값을 폭등하게 하였으며, 그 

이익은 지주와 부농 및 상인들에게 돌아갔

다. 반면에 소농과 도시 빈민의 생활은 더

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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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헤이그 특사 사건(1907): 

고종의 밀명으로 이준, 이위종, 이상설의 비

밀특사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

의에 참가하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입장이 허락되지 않

았으나, 네덜란드의 신문인 W.스테드의 주

선으로 한국대표는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

된 국제협회에서 호소할 기회를 얻었다. 이

때 러시아어·프랑스어·영어 등 외국어에 능

통한 젊은 이위종이 세계의 언론인에게 조

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한 연설의 전문(全

文)은 '한국을 위하여 호소한다'라는 제목으

로 세계 각국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특

사 가운데 이준은 울분한 나머지 그곳에서 

분사(憤死)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년 고종의 강제퇴위

와 한일신협약(차관정치, 군대해산)이 있게 

되었다

                   

㉠ 3.1운동(1919)에 대한 설명  

   

㉡ 1차 한일 협약(1904)에 의한 고문 정치

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을사 조약

(1905)이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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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민족주의 역사가 박은식(1859!1925)

• 애국계몽운동 참여(서북학회)와 언론 활

동(황성신문 주필) 

• 유교 개혁 주장(유교구신론, 양명학)과 대

동교 창건: 대동 사상), 대종교(단군) 심취 

• 조선광문회 활동(1910, 최남선)과 불함문

화론 주장

• 민족주의 역사관(국혼 강조, 일본 침탈의 

근현대사 저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

사)

• 임시정부 활동: 제 2대 대통령

  

                   

㉠ 부여족 중심(고조선->부여->고구려)의 

우리 역사 전개 주장(신채호)  

                   

㉡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인식(신채호)  

㉢ ‘얼’ 강조(정인보) 

   

㉣ 백두산이 중심이 되고 한족(韓族)을 근

간으로 형성된 고대문화에 관한 최남선, 박

은식의 논설이 불함문화론(弗咸文化)이다. 

불함문화권에 속하는 민족은 한족(韓族)·만

주족·일본족이라고 주장  

   

㉤ 박은식은 국가나 민족의 흥망은 국혼(國

魂)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고, 이 국혼은 

바로 역사에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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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나운규의 아리랑 최초 상연(1926)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상영되면

서 한국 영화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후 아리랑과 같이 항일 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1940년 조

선 영화령이 발표되면서 영화 예술도 탄압

을 받았다.

<1926년의 주요 연표> 

영화 ‘아리랑’(나운규) 

한용운 ‘님의 침묵’ 발표

6.10 만세 운동(학생+사회주의)

조선어연구회 ‘가갸날’ 제정

정우회 선언(좌익의 비타협적 우파 제휴)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민족 유일당)

조선 민흥회(우파 계열의 유일당 운동) 

나석주(의열단, 동.척에 폭탄 투척) 

① 극예술연구회 창립(1931):   

   유치진, 김진섭 등   

          

② 조선어연구회의 가갸날 선포(1926): 

   장지영, 최두선 등   

              

③ 신간회/근우회 창립(1927):

   이상재, 안재홍, 김활란 등   

         

④ 신파극단 혁신단 창단(1911):

   임성구 주도     

                   

⑤ 원각사 공연(1908):

  최초 공연-이인직의 ‘은세계’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38 -

정답: ①

*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의열단선언(義烈團宣言)이라고도 한다.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吉林省]에서 조

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은 

활발한 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들의 행동강령 및 투쟁목표가 필요함을 깨

닫고 신채호에게 선언문을 청하였다. 5개 

부분, 6,400여 자로 쓰여진 이 선언문은 일

제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민

중세력을 일제의 이족통치(異族統治)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약탈적 

·불평등적인 제국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주

인공으로 부각시켰다는 의미에서 그의 민족

주의 이념의 폭과 질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신채호는 자치론자(타협론자), 

외교론(이승만), 준비론(안창호), 문화운동론 

등을 모두 비판하며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

장함

일본의 독립보전의 약속을 져버린 사실을 

주지시킴을 통해서 볼 때 자치론을 비판하

는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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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 일제 강점기의 소작쟁의

 일제의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20년대 

산미증식계획 등의 수탈과 식민지 지주제의 

심화로 다수의 소작 농민들은 20년대부터 

소작료 인하, 관습적 경작권 인정을 요구 

하는 등의 경제적 투쟁을 벌여왔다.(대표적 

예: 전남 암태도 소작쟁의)

 여기에는 조선노동총동맹 등의 좌파운동의 

개입이 있으며, 30년대 들어서는 반제국주

의 정치.사회적 운동으로 변모되다 30년대 

말 일제의 총동원령에 의해 소멸되었다

① 일제 시대의 소작쟁의: 산미증식계획의 

중단은 무리한 30년대 농업공황(과잉공급)  

때문

② 1938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령 선포 이후

에 는 모든 쟁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③ 소작쟁의는 식민지 지주제(지주에게 유

리한 지주.소작제)를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진

술이다.

④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⑤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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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연해주: 1860년 러시아가 들어선 이 지

역에 이후 우리 민족이 농경의 목적으로 거

주하다가 일제시대에 이르러 많은 독립지사

들도 이주케 되는 간도 지역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거주지이다.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

의회 등의 단체들이 있었으며, 1937년 중

일전쟁 직후 한국인의 일본 첩자활동을 우

려한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아픔을 겪었다.

① 간민회, 서전서숙: 북간도

③ 최초의 이민지: 미주 하와이(1903)

④ 일본(영주권, 참정권 등의 제한)

⑤ 서독(광부, 간호사 이민, 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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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항일전승 문화유적에 대한 일제의 파괴

1943년 11월 조선총독부는‘유림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라는 공문을 각 도의 

일본인 경찰부장들에게 발송해 조선의 일본

관련 비석들을 찾아내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때 일본경찰들은 ‘황산대첩비’를 비롯한 

전국의 일본 관련 전승비와 대첩비 20여 

기(‘명량대첩비’·‘좌수영대첩비’·‘행주전승

비’·‘타루비’·‘사명대사석장비’·‘황산대첩비’·

‘정발전망유지비’·‘김시민전성각적비’ 등)에 

이르렀는데 이 중 일부는 실제 폭파되거나 

명문이 훼손되는 일대 수난을 겪게 됐다. 

를 깨부수고, 비석의 비문을 정으로 쪼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 ㉡, ㉢은 이 당시 우리의 자랑스런 대일

승전비이자 일제시대에 파괴 대상이었음 

㉣ 북관대첩비는 파괴되지 않고 러일전쟁

(1904~1905)중에 일본 야스꾸니 신사에 

옮겨졌다가 2005년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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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반민특위법: 친일파 처벌을 위해 제헌국

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1948) 

광복 직후부터 대다수의 국민과 정당 단체

들은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의 처단을 요구

하였다. 이러한 열망에 따라 제헌 헌법은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

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헌 국회

는 이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

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쟁을 거듭한 

끝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였

다(1948. 9). 그리고 국회의원 10명으로 구

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

동을 전개했다. 먼저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별하고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

력한 기업가 박흥식, 문필가 이광수, 종교인 

최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경찰관 노덕

술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

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결되었

다는 구실로 구속하였으며, 경찰이 반민특

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

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시효가 만료됨

으로써 해체되었다.

 반민특위는 682건을 조사하여 221건을 기

소하고 40건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된 자는 한 명도 없었고, 투옥

된 자들도 대부분 무혐의 또는 집행 유예로 

풀려나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자는 거의 없

었다. 친일파 청산은 후일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③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5월 시행된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친일반

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진상규명이 목적이지 반민

특위처럼 처벌이 목적이 아님)

④ 남북 협상 세력인 김구, 김규식 등은 적

극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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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신체제: 1972~1979년,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 정우회가 힌트

            

•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

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어 국무회의

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

짓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다. 또한 언론을 강력

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 유신 헌법의 특징: 강력한 대통령제(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인권 탄압), 국회의원 

1/3 지명 추천(유신정우회 의원), 대통령 연

임 제한(x))

① 긴급조치 등의 인권 탄압으로 당시 인권

을 강조하던 미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

다.

③ 직선제 개헌, 민주화는 1987년 6월 민

주 항쟁의 결과

④ 유신체제는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

회의)이고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조치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이다.

⑤ 60년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위주 ->

   70년대: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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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의 목적: 

정답: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

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광종의 업적>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

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

하였다. 이어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

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

다.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

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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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붕당정치의 변질(일당 전제)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이로써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상대 붕

당을 인정하지 않음). 처음에는 서인과 남

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

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

게 경쟁하였다.

 이러한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

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

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

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

워짐에 따라 붕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

졌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

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

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

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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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군의 군역 개혁(호포제)

정답: 군포가 면제되었던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이 안정되고 양인의

부담이 줄었다.

<흥선 대원군의 삼정 문란의 대책>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

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권세

가와 지방관, 양반 토호의 토지 겸병을 금

지시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

였다. 일부 지역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어 징세

함으로써 재정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혹은 호포)로 바

꾸었다. 이는 군포가 상민에게 집중되어 농

민 몰락을 초래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고 조

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환곡제를 개혁하였다. 면민

들이 공동 출자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

하여 탐관오리와 토호의 중간 수탈을 막고

자 하였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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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고려 시대에는 일반 행정 구역과

군사 행정 구역으로 지방 행정 조직이 이원

화되었다. ②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

되지 않은 속현과 특수 행정구역이 다수 존

재하였다. ③조선 시대에는 특수 행정구역

을 없애고, 군현을 통합하여 지방 행정 구

역이 일원화하였다. ④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

를 강화하였다.

* 고려/조선 지방체제 비교: 

이원적 -> 일원적

부분적/ 예외적 -> ALL

따라서 조선은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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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농촌 실정

정답: ①조선 정부는 동학을 탄압하였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던 농민, 천민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는 확장되었다. ②관리들이 각

종 명목의 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는 등 부정

부패가 심하였다. ③개항 이후 일본과 청나

라 상인들의 경제 침탈이 확대되었다. ④부

채가 늘어난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몰락하는 상인들도 늘어났다.

*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농촌 실정: 

청/일의 경제 침탈로 농촌 피폐

여전한 정부의 탐학

부채 농민/상인 증가

동학의 교세 확장(<-사민평등)



백준기 한국사 교실 (카페: http://cafe.daum.net/his100)

- 49 -

* 한반도 중립화론 대두의 배경

 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적․경제적 우위를 점하였다.

②삼국간섭 이후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이 확대되고 있었다.

③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④한반도를 둘러싸고 청, 일본, 러시아, 영

국 등 열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독립을 유

지하기 위해 중립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 갑신정변 이후 중립화론 대두: 

기존의 청.일의 대립.경쟁 구도 외에 러.영 

등의 침략적 접근 -> 거문도 사건 -> 중립

화론(부들러, 유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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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우리 민족은 고대 이후로 꾸준히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조선 후기에는 자본

주의적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한말 

일제의 경제 침략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저

해되었다. ②어느 나라나 주변국과 정치, 경

제, 문화의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자

연스러운 일이다. 지정학적 조건이 그 민족

의 숙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관계는 명분과 실리를 위한 외

교 전략이었다. ③조선 시대 붕당정치는 많

은 사대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공론 정치였

으며,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정치였다. 즉, 

분파주의적 당쟁이 아니라 선진적 형태의 

정치였다.

* 식민사관 반론: 

① 정체성론: 조선 후기 자본주의의 맹아의 

            출현으로 비판

                 

② 타율성론: 중국과의 조공외교는 명분상  

             이고 실리 외교임을 주장

                  

③ 당파성론: 상호견제적, 공론, 책임정치의 

            성격을 강조 


